
“어, 어라? 아아- 경솔하여라. 저게무슨짓인가”

<의상도: 제3권제1단의화기>

정말 아차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멀어져만 가는 짙

은 안개 속의 배를 바라만보고 섰던 선묘가 천길 검

푸른 바다 속으로 몸을 날린 건. 예기치 않았던 돌발

상황에 하녀들이 허둥지둥 뒤쫓아 가지만 이미 늦었

습니다. 일렁이는 파도는 이미 그녀를 집어삼킨 듯.

그런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일고 번득이는 섬광이

비치더니 선묘는 한 마리의 거대한 용으로 변했습니

다. 해룡으로 변한 그녀는, 사모하는 의상법사가 탄

배를 높은 파도와 거친 폭풍으로부터 안전히 지키며

무사히신라의해안까지닿게합니다(그림2, 그림3). 

일본 교토의 명승지 고산사에는‘화엄종조사회전

(일명 화엄연기華嚴緣起)’이라는 긴 두루마리 그림

(에마키繪卷)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찰 대대

로내려오는보물이자일본의국보입니다. 이에마키

에는 신라시대 두 명승 의상과 원효의 전기가 그림

설명(詞書)과 더불어 에피소드 형식으로 그려져 있

습니다. 특히 선묘가 바다에 투신, 용으로 변해 당나

라에서귀국하는의상을수호하는이장면은, 현존하

는총4권의‘의상도’전기중에클라이맥스입니다. 

이 작품을 제작한 묘에쇼닌(明惠上人, 1173~1232

년)은, 일본 나라시대에 도다이지(동대사東大寺)를

중심으로 번창했던 화엄종을 계승하여, 카마쿠라시

대 전기에 다시 한번 교토 고산사를 근거지로 화엄

종을부흥시켰던명승입니다. 그는신라의원효와의

상을 화엄종의 조사로서 숭앙하였습니다. 학승으로

서의교학적측면뿐만아니라, 이들의인품과덕행마

저 깊이 사모한 나머지, 이 두 조사의 행적을 자신의

삶의 표상으로 삼고 따랐습니다. ‘원효도’2권을 포

함해 이 화엄연기는 총 6권인데, 그 각 권의 머리마

다“이것은 화엄종 조사에 대한 그림이다. 부정한 곳

에 두고 보아서는 안 되며, 잡스런 그림 속에 섞이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엄한 경계 문구를 써넣어 그 경

건한관리에있어소홀함을보이지않았습니다. 

묘에쇼닌은 조금은 기인스러웠던 그의 행적으로

유명하여 현재까지도 대중에게 매우 친근한 승려로

잘알려져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19세부터 60세까지의 자신의 꿈을 한

번도거르지않고기록한‘몽기(夢記, 꿈의일기)’. 이

꿈의 일기에는, 어느 날 현란한 꿈에서 깨어나 돌이

켜보니“뱀이기도 하고 돌이기도 한 것, 생각해보니

선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선묘의 희

생정신이 바로 화엄을 지키고 부흥시킨 기적’이라고

하고, 선묘사를지어화엄도량고산사를수호하는권

청신으로 삼습니다. 당시 일본은 막부정권이 수립되

는 과정에서 계급간의 마찰과 권력 쟁투가 일어납니

다. 이 죠큐의 난(1221년)으로, 교토를 중심으로 한

귀족 무장들이 다수 희생되게 되는데, 묘에가 지은

선묘사는 남편을 잃은 수많은 여인들의 위안처가 됩

니다. ‘비극적 운명은 오히려 기적을 낳는 힘’이라는

선묘의 교훈은 당시 여인들에게 어필하여 그 힘겨운

난세를견디는버팀목이됩니다.

이‘의상도’의 설화는‘송고승전(권4)’에 수록된

‘당신라국의상전(唐新羅國義湘傳)’에 의거한 것입

니다. 당에 막 도착한 수려한 모습의 의상법사를 보

고, 마을의 단아하기로 이름 높은 선묘라는 규수는

곧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그림1). 그러나‘나는 부

처님의 계율을 지키며 신명은 그 다음으로 했다’라

는 의상의 강직한 말을 듣고 애심은 신심으로 바뀌

게 됩니다. 선묘는 의상이 중생을 이롭게 하기위해

결심한뜻을공경하며돕기로서원을세웁니다.    

그 후, 의상은 지상대사의 거처에서 일승법계의

경지를 성취합니다. 장면은 바뀌어 선묘가 오매불망

의상을 그리며 정성들여 법의와 발우의 법구 상자를

마련하는장면. 화기에는의상이본국으로돌아갈때

다시 한번이라도 만나볼 것을 소망하여 법구 상자를

준비하였다고 하는데, 의상이 당에 머문

기간이 십 년이므로 말하자면 그녀

는십년을기다렸다는셈이되

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짙은 안개가 앞을 가로막

아 간발의 차이로 의상

이 탄 배는 먼저 떠나

고맙니다. 

‘대사께서 받지 않

으시면 다시 누가 받

으리오’라며 바다에

던진 법구 상자가 파도

를 가르고 의상의 품에

가닿는것을보고, 선묘는

‘저는 내세를 기다리지 않겠

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의 몸으

로 법사의 대원을 돕는 몸이 되게 하

소서’라며 바다에 뛰어들어 용으로 변하여 배를 수

호합니다. 그녀는 참으로 솔직하면서도 대담하고 그

리고무엇보다도용감하다는생각이듭니다. 

‘의상도’의 권 말미 화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

다. “재가(在家)의 애심(愛心)은 용맹한 신심(信心)을

일으켰다. 공경에의하여사랑을이루었다.”

묘에쇼닌 자신도 이‘재가의 애심’을 심히 경계했

던 일화로 유명합니다. 네덜란드의 인상파 화가 반

고호만자신의귀를잘랐던것이아닙니다. 묘에쇼닌

은 자신이 여성 신자들에게 관심을 받는 것이 교만

심을부추기고수행에방해가된다고생각하고, 어느

날불모상앞에서자신의왼쪽귀를잘라버렸습니다.

다음날 그 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화엄경>을 큰

소리로독송하니, 그앞에문수보살이나타났다고합

니다. 거의 결벽증에 가까운 이런 독한 수행 결과, 그

는결국‘지혜의신’을보았던것일까요. 

의상의 무사 귀국을 도운 선묘는 이번에는 하늘을

뒤덮을 정도의 거대한 너럭바위로 변해 의상이 그

화엄의 뜻을 펼 장소를 수호합니다. 일명 부석(浮石,

하늘에 뜬 돌)으로 변해 소승 잡학의 거처 위를 오르

락내리락하니, 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물러가고 그

자리에 화엄을 융성시킬 사찰을 세울 수가 있었답니

다. 그리하여 사찰 이름은‘부석사’이고, 의상법사를

‘부석대사’로 일컫기도 한다지요. 거대한

바윗돌로 변하는 장면과 용으로 변

신하는 장면, 이 두 장면은 화

엄연기‘의상도’의 두 절정

인데, 안타깝게도 바위로

변한 장면은 유실되고

없습니다. 묘에쇼닌은

이 부석사를 흠모하여

그 곳과 비슷한 입지

조건을 찾아 암자를

짓고 참선 수행, 자신

과의 싸움을 계속했다

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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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 의상의부석사대설법장면

日 스님 묘에쇼닌이 의상∙원효 행적 삶의 표상 삼고자 제작

원효도 포함 총 6권…각권 머리마다 경건히 관리할 것 당부

의상의 대업 돕고자 용으로 변한 선묘의 신심 애절하게 표현

화엄연기 절정에 해당되는‘바위로 변한 장면’유실돼 안타까워

(5)

日 교토 고산사 소장‘화엄종조사회전-의상회’

공경으로 사랑이룬 화엄 수호신‘선묘’

그림2 : 바다에투신하는선묘

그림3 :  용으로변한선묘가의상이탄배를수호한다

그림1 : 자신의설레임을고백하는선묘. 의상은매우곤란

해하는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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